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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optimism and resilience in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social suppor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research method 
was surveyed on 219 college students. In order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demographic analysis 
and Person’s correlation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serial double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using PROCESS Macro’s Model 6. First, social support, optimism, resili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ll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social 
support showed that optimism and resilie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but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ptimism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resili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resilience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optimism and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indirect effect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t is intended to provide education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colleg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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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켗왛
최근청년층의노동시장진입지연은국내외통계자료에서일관되게확인되는중요한사회적현안이다.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

층부가조사’(2023)에따르면, 청년층(15–29세)의니트(NEET) 비율은16.5%에이르며이는OECD(2023)가보고한청년층NEET 평균치
인14%와비교할때, 우리나라의NEET 비율은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는단순한경기변동에따른일시적취업난이라기
보다, 청년층의노동시장진입과정에서구조적취약성이점차심화되고있음을보여주는결과라할수있다. 국내연구에서도청년층의고용
지연에는복합적요인이작용하며, 특히교육에서노동시장으로전환되는과정의어려움이중요한요인으로제기된다(박윤희, 2022). 또한
김수현(2021)은청년층의노동시장진입지연이장기화될경우향후사회적배제및경제적불안정으로이어질수있다고지적하며, 체계적
인진로준비의필요성을강조했다. 이러한논의는청년층이노동시장에성공적으로진입하기위해서는개인수준의진로역량, 그중에서도
실제행동으로이어지는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 의중요성을부각시킨다.

진로준비행동은개인이진로결정을행동으로실천하기위한계획적·실천적활동으로정의되며(김봉환& 김계현, 1997), 이예진과이기
학(2010)은이를직업정보탐색, 진로계획수립, 역량개발과같은구체적행동으로설명한다. 특히, Super(1990)는진로발달이론에서대
학생시기를진로탐색기(Exploration Stage)라고보며자신과환경을탐색하고장래직업적방향성을구체화하는핵심시기강조하였다. 
진로준비행동과관련하여사회인지진로이론(SCCT; Lent, Brown, & Hackett, 1994)은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와같은심리·
환경적요인의상호작용을통해형성된다고강조한다. 이러한논의는진로준비행동이개인내부의동기나인지적요소만으로설명되기어렵
고, 개인이속한환경으로부터어떠한영향을받는지에따라진로준비행동수준이달라질수있음을시사한다. 특히사회인지진로이론이강
조하듯, 개인의진로행동은사회적요인과상호작용속에서형성되기때문에, 청년층이일상적으로경험하는대인관계적자원, 즉사회적지
지(social support)가진로준비행동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사회적지지는개인이주변으로부터정서적·도구적·정보적지원을받고있다고지각하는정도로(Cohen & Wills, 1985), 진로발달과정
에서중요한보호요인으로작용한다. 선행연구들은사회적지지가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결과기대를매개하여진로준비행동
을촉진한다고보고하였다(Quimby & O’Brien, 2004). 또한, 우현아와이희수(2021)는사회적지지가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강화하고, 
이를통해대학생의진로준비행동이증가함을밝혀사회적지지가진로발달을촉진하는핵심환경요인임을실증적으로확인했으며, 
Hirschi(2009)는사회적지지가진로적응성을강화함으로써장기적으로진로탐색행동과결정행동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제시하였
다. 그러나사회적지지가진로준비행동에미치는영향은단순한직접효과에그치지않고, 개인이지닌심리적특성에의해그효과가달라질
수있다는점에서보다정교한이해가요구된다. 특히사회적지지가개인에게제공하는정서적안정감과자원은미래에대한긍정적기대를
강화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며, 이는진로준비행동의동력을형성하는핵심변인인낙관성과밀접하게연결된다. 

먼저낙관성(optimisma)은미래에긍정적결과가발생할것이라는일반적기대(Scheier & Carver, 1985)로, 진로준비와같은장기적·
불확실성이큰과정에서중요한심리자원이다. 선행연구들에따르면낙관성은진로스트레스를감소시키고(Creed et al., 2002), 진로결정
명료성및직업탐색행동을촉진하는핵심변인이다(Guan et al., 2014). 또한, 국내연구인박지현과정철(2020) 낙관성이대학생의진로
태도성숙과진로준비행동을직접적으로예측한다고보고하였다. 더나아가전윤혜와김현숙(2025)은낙관성이진로적응성을강화하고진
로스트레스의영향을완충함으로써진로준비행동증가로이어지는간접경로를확인하였다. 이처럼낙관성은진로준비행동을지속시키는
핵심변수임을알수있다. 진로준비행동에영향을미치는심리적변인중낙관성이외에도, 진로준비행동을유지할수있는추가적심리기제
로회복탄력성(resilience)에연구가진행되고있다. 

회복탄력성은역경이나스트레스를겪더라도심리적균형을유지하고다시적응하는능력(Masten, 2001)으로, 진로장벽과불확실성이
많은진로준비과정에서매우중요한변인이다. 김현주와이은영(2014)은회복탄력성이진로장벽인식의부정적영향을완충하고진로준비
행동을강화한다는결과를제시했으며, 노인숙과최승이(2023)는자아탄력성이높은대학생일수록진로준비행동또한활발하다는점을확
인했다. Duffy와그의동료들(2016)은회복탄력성이진로결정행동을설명하는중요한예측요인임을보고하여, 회복탄력성이진로준비행
동의핵심적심리변수임을보고했다. 이와같은결과는회복탄력성이진로준비행동에영향을미치는개인의심리적요인임을시사한다. 

한편, 사회적지지는개인이미래를긍정적으로바라보도록돕는핵심요인으로작용한다. 김홍석과노영천(2013)은부모및교사의지지
가청소년의낙관성과희망을강화하는데중요한배경요인임을확인하였다. 이러한결과는Feldman와Snyder(2005)의결과에서도나타
났는데이연구에서는사회적지지가목표지향성과긍정적미래기대를촉진함으로써결과적으로낙관성을높이는과정이존재한다고설명
했다. 이러한연구들은사회적지지가개인의긍정정서자원형성에기여함을보여주며, 이는진로준비행동에필요한심리적기반을마련하
는역할로도해석될수있다. 뿐만아니라, 회복탄력성은개인내적특성으로만이해될수없으며, 사회적지지와같은외적환경요인의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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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크게받는다. 또한, Taylor & Stanton(2007)은사회적지지가스트레스상황에서정서조절과회복을촉진함으로써회복탄력성을강화
하는핵심적역할을한다고설명했다. 국내에서도홍세희와그의동료들의연구(2020)는부모및교사의지지가청소년의회복탄력성발달
에중요한요인임을밝혔다. 이는사회적지지가개인이스트레스와역경을다루는능력, 즉회복탄력성을증가시키는주요환경자원임을시
사한다. 이러한배경하에선행연구의결과들은회복탄력성과낙관성이관련성에대해연구가진행되고있다. 

낙관성은회복탄력성의대표적개인내적예측변인이다. 회복탄력성관점에서볼때, 낙관성은역경에직면했을때심리적안녕감, 더나
은신체건강, 그리고적응적인대처기제와관련된것으로밝혀졌다(Carver & Connor-Smith, 2010). 이와관련하여선행연구들은회복
탄력성을증진시키는데있어낙관성의중요성을강조해왔으며, 특히청소년의스트레스대처능력에있어낙관성이인지적차원에서가장
핵심적인요인임이확인되었다(Tusaie-Mumford, 2001). 또한, Tugade와Fredrickson(2007)은낙관적인개인이스트레스상황에서도
긍정적정서를유지하며더빠르게회복한다고보고했으며, Carver와Scheier(2014)는낙관성이어려움을도전으로인식하게하여포기하
지않는심리적지속성을제공한다고설명했다. 또한, Yu와Zhang(2007) 낙관성이회복탄력성, 스트레스대처능력, 적응력전반을높이는
데핵심적인요인임을보고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은도전에직면했을때낙관적이고자하는의도의반영으로이해될수있으며(Rutter, 
2006), 이는스트레스상황에서낙관성이회복탄력성을보완하는역할을함을의미한다(Carver & Connor-Smith, 2010). 

이상을종합하면, 사회적지지는진로발달맥락에서반복적으로중요변인으로보고되었으나, 사회적지지가존재한다는사실만으로진로
준비행동이자동적으로증가한다고보기어렵고, 사회적지지가개인내부의심리적자원을활성화하여행동변화로이어지는과정적설명이
필요하다. 즉, 사회적지지의효과가어떤심리적자원을경유하여, 어떤순서로진로준비행동에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통합적검증은아직
충분히축적되어있지않다. 본연구는이러한공백을보완하기위해, 사회적지지가진로준비행동에미치는영향이낙관성과회복탄력성을
통해형성되는직렬이중매개과정에주목한다. 사회적지지는정서적안정감과유능감경험을제공하여미래에대한긍정적기대인낙관성을
강화할수있으며, 강화된낙관성은스트레스상황에서접근적대처와목표지향적노력을촉진함으로써회복탄력성의발달·유지에기여할
가능성이높다. 나아가회복탄력성은실패경험과불확실성이빈번한진로준비상황에서정서·행동적조절과지속적실행을가능하게하여
진로준비행동을직접적으로촉진할수있다. 따라서사회적지지→낙관성→회복탄력성→진로준비행동으로이어지는직렬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것은, 환경적자원이개인내부자원으로전환되고다시진로준비행동으로구현되는과정을통합적관계를분석하는접근이필요
하다. 따라서본연구는대학생의사회적지지가진로준비행동에미치는영향에서낙관성과회복탄력성의직렬이중매개효과를검증하고, 이
를바탕으로효과적인진로준비행동전략을제안하고자한다. 본연구의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연구문제1. 대학생의사회적지지, 낙관성, 회복탄력성, 진로준비행동간의관계는어떠한가?
연구문제2. 대학생의사회적지지와진로준비행동의관계에서낙관성과회복탄력성의직렬이중매개효과는어떠한가?

믳잷1. 샻컘핓캧헼ힻힻ맻ힿ왗훻찿쇔맿뫻몿폋켗뺔뫻켬뫷쫰�옠켬핓ힼ옧핯휌쟟먗뫷폋샻폫뭧좣

II. 폫뭧쨤쪐

1. 폫뭧샻캼
본연구는대학교에등록한후졸업전상태에있는만19~29세대학생들을대상으로이루어졌으며, 2024년12월1일부터12 월30 일까지

온라인을통해자기보고식설문지로자료를수집하였다. 설문지는Google Form을문자로발송하였다. 설문첫페이지에연구의취지와목
적을설명하였으며, 연구참여에동의한자만설문이진행되도록하였다. 본연구에총235명이응답하였으며, 이중불성실한응답자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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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제외하고212명의자료를분석하였다. 응답자의평균연령은22.72세(SD=1.84)였고, 여학생이97명(45.8%), 남학생이115명(54.2%)
이었다. 응답자의학기를살펴보면, 2학년이55명(25.9%)으로가장많았으며, 4학년이48명(22.6%), 휴학생이39명(18.4%), 3학년이37
명(17.5%), 1학년이32명(15.1%), 5학년이1명(0.5%)순으로나타났다. 응답자의전공계열을살펴보면, 공학계열이79명(37.3%), 자연계
열이36명(17.0%), 사회계열이33명(15.6%), 인문계열이30명(14.2%), 예체능계열이16명(7.5%),사범계열이14명(6.6%), 기타가4명
(1.9%)순으로나타났다. 학년에따른진로준비행동의차이를검증하기위해일원배치분산분석을시행한결과, 집단간평균차이는유의하
지않았다(F(5, 206)=1.160, P=.161).

1. 폫뭧�폧햋핓켬쪿, 밫, 헿뫰몿폯폋샻밫󐾰몿(N=212)
뭧쭿 N %

켬쪿
폧켬 97 45.8
뺣켬 115 54.2

뼿

1 32 15.1
2 55 25.9
3 37 17.5
4 48 22.6
5 1 .5

컘 39 18.4

헿뫰몿폯

핳줳샻 30 14.2
캧쪏샻 14 6.6
캧샻 33 15.6

퐃�삠몿폯 16 7.5
뫰샻 79 37.3

햋폫샻 36 17.0
밫� 4 1.9

2. 폫뭧솿뭧

1) 진로준비행동
본연구에서는진로준비행동을측정하기위해김봉환(1997)이개발한진로준비행동척도에이명숙(2003)이8번과12번문항을추가하여

수정한척도를사용하였다. 진로준비행동척도는정보수집행동, 도구준비행동, 목표달성행동의3개하위요인,총18개문항으로구성되어있
다. 반응양식은Likert 5점척도로되어있으며, 점수가높을수록진로준비행동이높은것을의미한다. 이척도는총문항으로정보수집행동
(6문항), 도구준비행동(4문항), 목표달성행동(7문항)으로구성되었다. 각문항은‘전혀그렇지않다’에서‘매우그렇다’까지리커트5점척도
로응답하도록되어있으며, 점수가높을수록진로준비행동정도가높다는것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사용된척도의하위요인신뢰도계수
는Cronbach’s α는정보수집행동.86, 도구준비행동.83,  목표달성행동.87이며, 전체문항에대한신뢰도계수는.95로나타났다. 

2)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척도는총25문항으로정서적지지(7문항), 물리적지지(6문항), 정보적지지(6문항), 평가적지지(6문항)으로구성되었다. 각

문항은‘전혀그렇지않다’에서‘매우그렇다’까지리커트5점척도로응답하도록되어있으며, 점수가높을수록사회적지지정도가높다는것
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사용된척도의하위요인신뢰도계수는Cronbach’s α는정서적지지.89, 물리적지지.81, 정보적지지.89, 평가
적지지.79이며, 전체문항에대한신뢰도계수는.95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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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관성
낙관성측정도구는긍정적기대(3문항), 부정적기대(3문항), 모호문항(4문항)의3가지하위요인으로구성되어있다. 총10문항으로구성

되어있으며, 각문항에대한응답은‘전혀그렇지않다’에서‘매우그렇다’까지리커트5점척도로응답하도록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높을
수록낙관성정도가높다는것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사용된척도의하위요인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긍정적기대.84, 부정적기
대.76,이며, 모호문항은.76, 이고, 전체문항에대한신뢰도계수는.76으로나타났다. 

4)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을측정하기위해허희정(2022)의연구에서사용된YKRQ-27 도구를사용하였다. 이도구는한국형회복탄력성지수를신우

열외(2009)가선행연구들을참고후수정하여한국의대학생을대상으로타당화한회복탄력성척도이며, 통제성(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감성통제력), 긍정성(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하기), 사회성(커뮤니케이션, 공감능력, 관계능력)의27문항으로, 해당3가지요인과요인별
로각각3문항의하위요인을갖는9가지하위유형으로구성되어있다. 5점Likert 척도인‘확실히그렇다’ 5점부터‘전혀그렇지않다’ 1점까
지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하위요인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통제성.89, 긍정성.79,이며, 사회성은.70, 이고, 전체문항에대한신뢰도계수는.87으로나타났다. 

3. 햋웇쭿켘
본연구에서는SPSS 22.0과PROCESS Macro 6을사용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먼저대학생의사회적지지와진로준비행동, 낙관성, 

그리고회복탄력성의주요변인의기술통계치를산출한후주요변인간의상관관계를확인하였다. 다음으로독립변수인대학생의사회적
지지가낙관성과회복탄력성, 2개의매개변수를통해종속변수인진로준비행동에영향을미치는지분석하기위해Hayes, Preacher 그리
고Myers (2010)가제안한직렬다중매개모형을사용하였다. 직렬다중매개모형은독립변수와매개변수1, 매개변수2, 종속변수간에직렬
이중매개관계를설정하여직접효과와간접효과를살펴보는방식이다(이형권, 2015; Hayes, 2013). 직렬이중매개모형은두개의매개변수
를동시에추정함으로써매개변수를별도로추정할때발생할수있는문제를줄여줄수있다는장점이있다(이형권, 2015). 또한매개효과의
통계적유의성검증을위해Hayes (2013)의SPSS Macro를통해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매개효과를검증하였으며, 표본은
10,000번으로설정하였다. 추정치의95% 신뢰구간내에0을포함하지않으면매개효과가유의한것으로해석하였다(Shrout & Bolger, 
2002).

III. 폫뭧몫뫷

1. 훷풏쪻퀓맿밫퀛�몿쨊캼뫻쭿켘
대학생의사회적지지, 진로준비행동, 낙관성그리고회복탄력성간상관관계를살펴보기위해Pearson 상관계수를산출하였으며, 평균

과표준편차, 상관분석결과는표1과같다. 연구변인들의왜도값범위는Kline(2005)이제시한정규분포의기준(절대값기준왜도<3, 첨도
<8)을충족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측정변인간의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 대학생의사회적지지와진로준비행동(r=.57, p<.01), 사회적
지지와낙관성(r=.82, p<.01), 사회적지지와회복탄력성(r=.58, p<.01), 낙관성과회복탄력성(r=.59, p<.01) 그리고낙관성과진로준비행
동(r=.60, p<.001)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상관관계가나타났다. 또한본연구에서는분석에포함된모든변수(진로준비행동, 사회적지지, 
낙관성, 회복탄력성) 간다중공선성가능성을점검하기위해, 각변수를종속변수로두고나머지변수들이해당변수를설명하는정도를기반
으로VIF와Tolerance를산출하였다. 그결과VIF는3.666~5.018 범위로나타났고, Tolerance는.199~.273으로확인되었다. 변수별로
는낙관성(VIF≈5.018, Tolerance≈.199)과사회적지지(VIF≈4.850, Tolerance≈.206)에서상대적으로높은값이관찰되었으나, 통
상적으로심각한다중공선성으로간주되는수준(VIF ≥ 10 또는Tolerance < .10)에는해당하지않았다. 따라서본연구의회귀매개모형
추정에서다중공선성으로인한계수불안정성의우려는제한적인것으로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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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캧헼ힻힻ, ힿ왗훻찿쇔, 뺔뫻켬, 쫰�옠켬(N=212)

쪻핳 캧헼ힻힻ ힿ왗훻찿쇔 뺔뫻켬 쫰�옠켬
캧헼ힻힻ -

ힿ왗훻찿쇔 .57** -
뺔뫻켬 .82** .61** -

쫰�옠켬 .58** .84** .59** -
믛(SD) 3.62 (.82) 3.56 (.85) 3.11 (.55) 3.06 (.57)

푗솿 -.95 -.92 -1.71 -.78
�솿 .55 .10 .54 .46

** p < .01 

  

2. 샻컘핓캧헼ힻힻ맻ힼ왗훻찿쇔폋폼픿짳�삏뫷혐폋켗뺔뫻켬뫷쫰�옠켬핓ힼ옧핯휌쟟먗뫷
대학생의사회적지지가직로준비행동에미치는영향에낙관성과회복탄력성이직렬이중매개하는지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표2에

제시하였고구체적인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믳잷2. 샻컘핓캧헼ힻힻ맻ힿ왗훻찿쇔맿뫻몿폋켗뺔뫻켬뫷쫰�옠켬핓ힼ옧핯휌쟟먗뫷폋샻ힼ혌뫷퐻�뫷

분석결과, 사회적지지는낙관성(B =.56, p <.001)과회복탄력성(B = .22, p<.0001)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정적으로영향을미치지
만, 진로준비행동(B = -.500, p >.05)에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낙관성은회복탄력성(B =.34, 
p<.001)과진로준비행동(B = .56, p<.01)에통계적으로유의한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도진로준비행동(B = 
1.11, p<.001)에통계적으로유의한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표3과4>.

3. 캧헼ힻힻ퐻ힿ왗훻찿쇔핓뫻몿폋켗뺔뫻켬뫷쫰�옠켬핓ힼ옧핯휌쟟먗뫷(N=212)

쇀잸쪻퀓 횀쾈쪻퀓 B SE t p
캧헼ힻힻ ힿ왗훻찿쇔 .59 .06 10.21 .000

F= 104.306, R2=.332
캧헼ힻힻ 뺔뫻켬 .56 .03 20.89 .000

F=436.771, R2=.675
캧헼ힻힻ

쫰�옠켬
.22 .07 3.32 .001

뺔뫻켬 .34 .09 3.47 000
F= 64.83,  R2=.383

캧헼ힻힻ
ힿ왗훻찿쇔

-.00 .07 -.07 .941
뺔뫻켬 .26 .09 2.63 .009

쫰�옠켬 1.11 .07 16.51 .000
F=192.54, R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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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캧헼ힻힻ, 뺔뫻켬, 쫰�옠켬핯ힿ왗훻찿쇔폋짳�삏폼멻힘몫뫷(N=212)

쇀잸쪻퀓 β B SE t p LLCI* ULCI**
(캼퀓) -.607 .190 -3.195 .002 -.982 -.232

캧헼ힻힻ -.005 -.005 .066 -.073 .942 -.136 .126
뺔뫻켬 .169 .258 .982 2.627 .009 .064 .452

쫰�옠켬 .749 1.105 .067 16.506 .000 .973 1.237
F=48.267***, R2=.402

*LLCI = 간접효과의95% 신뢰구간내에서의하한값
**ULCI = 간접효과의95% 신뢰구간내에서의상한값

  

사회적지지가진로준비행동에영향에서낙관성과회복탄력성의총효과, 직접효과, 간접(매개)효과로나누어살펴보면다음과같다<표
5>. 사회적지지가진로준비행동에직접적으로미치는효과와매개변인을통해서미치는간접효과를합친총효과(B=.595, CI=-.480~.709)
는부트스트랩하한값과상한값사이에0이존재하지않아유의미하였다. 또한, 사회적지지가진로준비행동에미치는직접효과(B=-.005, 
CI=-.136~.126)는부트스트랩하한값과상한값사이에0이존재하여유의미하지않았다. 

사회적지지와진로준비행동과ㅅ의관계에서낙관성의매개효과를검증한결과, 간접효과는부트스트랩하한값과상한값사이에0이존
재하지않아유의미하였다(B=.144, CI=.018~.284)<표5>. 이결과는사회적지지정도가높을수록낙관성이높아지며, 높아진낙관성은대
학생의진로준비행동을높이는것을의미한다. 사회적지지와진로준비행동과의관계에서회복탄력성의매개효과를검증한결과, 간접효과
는부트스트랩하한값과상한값사이에0이존재하지않아유의미하였다(B=.245, CI=.080~.414). 이결과는사회적지지정도가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높아지며, 높아진낙관성은대학생의진로준비행동을높이는것을의미한다. 또한, 사회적지지와진로준비행동과의관계에
서낙관성과회복탄력성의직렬이중매개효과를검증한결과, 간접효과는부트스트랩하한값과상한값사이에0이존재하지않아유의미하
였다(B=.211, CI=.074~.357).이결과는사회적지지정도가높을수록낙관성이높아지며, 높아진낙관성은회복탄력성이높아지고높아진
회복탄력성은대학생의진로준비행동을높이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지지가진로준비행동에미치는영향은낙관성을통한간접경
로와회복탄력성을통한간접경로그리고낙관성에서회복탄력성으로이어지는직렬이중매개경로를통해유의하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직렬이중매개경로가유의하다는결과는사회적지지가낙관성을높이고, 높아진낙관성이회복탄력성을강화하며, 강화된
회복탄력성이진로준비행동을촉진하는과정이경험적으로지지됨을의미한다.

5. 샻컘핓캧헼ힻힻ맻ힼ왗훻찿쇔폋짳�삏폼폋켗�뫷퐻ힼ혌뫷(N=212)

몸왗 B S.E.
95% CI

 LLCI* ULCI**
�뫷 .595 .058 .480 .709

ힼ혌뫷 -.005 .066 -.136 .126

맿혌뫷 B S.E.
95% CI

 LLCI* ULCI**
캧헼ힻힻ➝뺔뫻켬➝ힿ왗훻찿쇔 .144 .067 .018 .284

캧헼ힻힻ➝쫰�옠켬➝ힿ왗훻찿쇔 .245 .084 .080 .414
캧헼ힻힻ➝뺔뫻켬➝쫰�옠켬➝ힿ왗훻찿쇔 .211 071 .074 .357

*LLCI = 간접효과의95% 신뢰구간내에서의하한값
**ULCI = 간접효과의95% 신뢰구간내에서의상한값

IV. 뽷핓쨊혗펳
본연구는대학생을대상으로사회적지지가진로준비행동에미치는영향에서낙관성과회복탄력성이직렬이중매개효과에대해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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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먼저, 변수들간의상관관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상관분석결과, 모두변수간에모두유의한정적상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사회적지지, 낙관성, 회복탄력성이높을수록진로준비행동수준도함께높아지는경향이있음을시사하며, 특히사회적지지
와낙관성간상관이큰수준으로나타나두변인이밀접하게관련되어있음을보여준다.

다음으로변수들의인과관계를살펴보면, 사회적지지는진로준비행동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않았으나, 낙관성과회복탄력성을매개
로할경우총효과는유의미하였다. 이러한결과는사회적지지가진로관련행동을직접적으로예측하기보다, 심리적자원을강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는선행연구와일치한다(박지영& 김계현, 2018; Lent, Brown, & Hackett, 2000). 또한사회적지지가개인의
정서적·심리적건강을증진시키고대처능력을강화한다는연구결과(Thoits, 2011)는본연구의결과를지지한다. 이는진로발달이개인내
부의심리적요인과환경적자원이상호작용하여이루어진다는사회인지진로이론(SCCT; Lent, Brown, & Hackett, 1994)실증적으로뒷
받침하는결과라할수있다.

더나아가본연구는낙관성과회복탄력성이각각독립적인매개역할을수행할뿐아니라, 두변인이순차적으로매개하는경로도유의미
함을확인하였다. 이는낙관성이개인의적응적사고와행동을촉진한다는기존연구(Scheier & Carver, 1985; Carver & Scheier, 2014)
와, 회복탄력성이스트레스상황에서의회복능력과진로적응력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는연구(Hirschi, 2014; Masten, 2001)와일치한
다. 또한낙관성이회복탄력성의발달을촉진한다는실증적연구(Ey et al., 2005; Tugade & Fredrickson, 2004) 역시본연구의직렬이
중매개효과를지지한다. 이러한선행연구들을종합하면, 사회적지지가낙관성과회복탄력성을강화하고, 강화된심리적자원이진로준비
행동으로이어지는다층적기제가존재함을확인할수있다. 따라서대학생의진로준비행동을증진하기위해서는사회적지지확대뿐아니
라낙관성과회복탄력성을강화하는통합적접근이필요함을시사한다.

본연구를토대로도출할수있는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개인적차원의시사점으로, 대학생들은진로준비과정에서자신의심리적
자원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강화할필요가있다. 선행연구에서도회복탄력성이높은개인은진로결정과관련된스트레스를더효과적으로
조절하며진로적응도가높다고보고된바있다(Hirschi, 2014; Masten, 2001). 또한미래에대한긍정적기대즉낙관성은진로선택과정에
서동기와행동을촉진하는중요한심리적자원임이다수연구에서확인되었다(Scheier & Carver, 1985; Carver & Scheier, 2014). 이러
한근거는본연구에서확인된심리적자원의중요성을뒷받침한다. 둘째, 진로상담및교육현장에서는단순한진로정보제공을넘어낙관성
과회복탄력성과같은긍정심리역량을강화하는상담·교육프로그램을도입해야한다. 긍정적정서와심리적회복력은개인의행동적도전
과진로의사결정행동을증가시키는것으로보고되었으며(Tugade & Fredrickson, 2004), 대학생의진로준비행동을강화하는핵심요인
으로제시되어왔다(박지영& 김계현, 2018). 따라서긍정적재해석훈련, 미래설계워크숍, 스트레스대처기술훈련등은학생들의진로행
동을촉진하는실질적개입이될수있다. 또한사회적지지는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행동적진로준비의주요예측요인이라는연구(Lent et 
al., 2000)에따라상담자는내담자의사회적지지망을파악하고, 가족·친구·멘토등다양한관계자원을적극활용하도록돕는것이중요하
다. 셋째, 대학차원에서는심리·정서적자원과사회적지지를동시에강화하는통합형진로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사회적지
지가높은대학생이더높은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보이며, 이는진로준비행동으로이어진다는선행연구(Thoits, 2011)는대학차원의지
지시스템을강화하는프로그램이운영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종합하면, 본연구는사회적지지가진로준비행동을직접적으로설명하기보다, 낙관성과회복탄력성이라는심리적자원을활성화하는과
정을통해진로준비행동을촉진한다는점을보여준다. 특히낙관성단독매개및회복탄력성단독매개뿐아니라, 낙관성→회복탄력성의이
중매개가유의하게확인됨으로써, 사회적지지경험이긍정적기대(낙관성)를높이고이를기반으로스트레스대처및적응자원(회복탄력
성)이강화될때진로준비행동이보다효과적으로증진될수있음을시사한다.

위와같은시사점에도불구하고본연구는몇가지한계점을갖는다. 첫째, 본연구는자기보고식설문에의존하였기때문에사회적바람직
성편향이존재할가능성이있다. 기존연구에서도자기보고식진로관련척도는정서상태및사회적기대의영향을받을수있다는점이반
복적으로지적되어왔다(Paulhus & Vazire, 2007). 향후연구에서는관찰자료, 타인평가, 심층인터뷰등다원적자료수집방식을활용하
여측정의타당성을높일필요가있다. 둘째, 횡단적연구설계를사용함으로써인과관계를명확히규명하는데한계가있다. 심리·진로영역
연구에서는종단연구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강조되어왔으며(Lent & Brown, 2013), 낙관성과회복탄력성의변화가진로행동에미치는
영향을시간적순서로검증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향후연구에서는종단적구조방정식모형또는실험연구를통해인과적기제를보다
명확히탐색해야한다. 셋째, 본연구에서사용한회복탄력성척도는하위요인중‘긍정성’에낙관성과개념적으로유사한문항을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낙관성을독립된매개변인으로별도로측정하였다. 이로인해사회적지지와낙관성간상관계수(r = .82)와같이변수간매
우높은상관이관찰되었으며, 이는구성개념간개념적및측정적중복가능성을시사한다. 이러한중복은변인간관계를과대추정하거나매
개효과의독립성을약화시킬수있으므로, 본연구결과의해석에는주의가요구된다.이는본연구의측정설계상한계로, 향후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과낙관성을보다명확히구분되는구성개념으로조작화하거나, 긍정성하위요인을제외한회복탄력성척도를사용함으로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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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중복의영향을최소화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본연구는사회적지지, 낙관성, 회복탄력성, 진로준비행동간의관계에초점을두었으
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Betz & Hackett, 1986), 진로정체감(Holland, 1997), 진로스트레스(Choi et al., 2020) 등진로발달과정에서
중요한심리·환경적변인을포함하지못했다. 향후연구에서는이러한변인을통합한확장된구조모형을구축함으로써진로준비행동의예측
요인을더욱포괄적으로설명할필요가있다.

뭨줳�왘
본연구의목적은대학생의사회적지지가진로준비행동에미치는영향에서낙관성과회복탄력성의직렬이중매개효과를확인하는것이

다. 연구방법연구대상은212명의대학생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을검증하기위해SPSS를활용하여인구통계학적
분석, Person’s 상관관계를분석하고PROCESS Macro의Model 6을이용하여직렬이중매개효과검증을실시하였다. 첫째, 사회적지지,
낙관성, 회복탄력성, 진로준비행동은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정적상관관상관관계를보였다. 둘째, 사회적지지는낙관성과회복탄력성
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정적으로영향을미치지만, 진로준비행동에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낙관성은회복탄력
성과진로준비행동에그리고회복탄력성은진로준비행동에통계적으로유의한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사회적지지와진
로준비행동과의관계에서낙관성과회복탄력성의직렬이중매개효과를검증한결과, 간접효과는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대학생의진로
준비행동을향상시키기위한교육적, 정책적시사점을제공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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